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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청주여자교도소 수용자 사망과 관련하여    

오늘 일부 언론에서 청주여자교도소에 수용된 여성 재소자의 사망은

교도소의 관리소흘 탓이라는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□ 보도 내용

○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해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돼 있던

50대 수용자가 지난 3월 숨진 사건에 대해,

○ 대한변호사협회는 교도소 측이 수용자가 간질을 앓고 있는데도 경과

관찰 없이 약물만 투약하게 해 결국 약물중독으로 숨지게 했으며,

또한 교도소가 “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아내들의

경우 상담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들이 제대로

이행되지 않았다”고 주장했음



□ 사실 관계

1.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가 지속적인 상담과 함께 치료를 실시하였고, 간병 

수용자를 배치하는 등 수용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.

○ 사망 수용자가 남편에 대한 원망과 스트레스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

관리책임자 및 담당자가 수용 초기부터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.

※ 사망자는 2010년 2월10일 청주여자교도소에 수용되었는 바, 그날

부터 사망한 3월10일 전날인 3월9일까지 총 12회의 상담 실시

○ 사망 수용자가 간질 증세를 보여 의료과장이 직접 상태를 확인

하고 산소투여 및 수액을 처방하는 등 치료거실에 수용된 한달

동안 총 10회에 걸쳐 진료를 실시하였으며, 의무관의 외부병원

이송진료 의견에 따라 두 차례 외부진료를 실시하는 등 치료에

최선을 다하였습니다.

○ 사망 수용자가 심리적 불안 증상을 보여 치료거실로 혼거수용

하였고, 간병 수용자가 목욕․식사․세탁 등을 돕도록 하는 등

수용관리를 소홀히 한 점은 없습니다.

2.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사인은 약물중독이 아닌 폐색전증으로 

드러났습니다.

○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사인은 약물중독이 아닌 폐색

전증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○ 사망 수용자가 “1976년경부터 간질약을 복용하였다”고 진술한 바 있고

단양 서울병원에서 처방한 간질약을 복용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

교정기관내에서 약물중독으로 사망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.


